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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others, shame and guilt on female 

adolescents’ eating attitud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ha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forgiveness or the forgiveness 

of others and eating attitude. For this research, questionnaires on self-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others, shame, guilt and 

eating attitude were administered to 700 female adolescents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Incheon and Daegu. 

Among 683 distributed questionnaires, 640 were select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t-test, Pearson's cor-

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12.0. The main find-

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grad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forgiveness, guilt and eating attitude. Religion 

was not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any of the variables. Secondly, female adolescents' self-forgiveness, the for-

giveness of others and sham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their eating attitude. Lastly, shame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forgiveness and eating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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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마른 체형을 이상적 가치로 삼는 경향(ideal thin)이 

증가함에 따라 외모 또는 체형에 대한 지나친 관심 및 과도

한 다이어트는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체중 조절 행동

은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청소년기의 여성들에

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청소년의 약 

24.8%가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중 76.4%가 체

중 감소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W. M. Felts, 

A. V. Parrillo, T. Chenier, & P. Dunn, 1996). 또 다른 연구

에서도 여고생의 58.3%가 지난 1년 동안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 R. Ryu, R. M. Lyle, & G. 

P. McCabe, 2003).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자 청

소년들의 72.5% 정도가 자신이 뚱뚱하거나 비만이라고 평가

하였으며, 대상자 중 75.4%는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 Kim, & H. Yoon, 2000),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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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여중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대상자 중 약 

47.3%가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았다고 보고하였다(S. Park, 

2001). 이러한 청소년기의 반복적인 섭식 조절 및 다이어트의 

실패와 반복은 영양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 어지러움, 빈혈, 

조기 폐경 등의 신체적 문제들을 야기하며(Y. Bae, S. Kim, 

& B. Sung, 2004; W. Dejong, 1980; M. J. Mallick, 198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M. Park, & Y. 

Choi, 1998), 심한 경우 섭식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B. Fredrickson, & T. Roberts, 1997). 

섭식태도(eatting attitude)란 섭식장애 연속성(eating di-

sorder continuum)의 개념에 따라 반복적인 다이어트나 폭

식 행동을 나타내지만 임상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집단 

뿐 아니라 신경성 거식증과 폭식증으로 진단된 임상 집단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가리킨다(I. F. Dancyger, & P. 

E. Garfinkel, 1995; M. R. Lowe et al., 1996; E. Stice, C. 

Ziemba, J. Margolis, & P. Flick, 1996; T. L. Tylka, & L. 

M. Subich, 1999). 이러한 섭식태도의 경향은 자신의 신체 이

미지에 대한 불만족, 극단적인 다이어트 행동, 섭식의 과잉 통

제 또는 적절한 통제의 부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Ame-

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섭식 관련 장애는 남

성보다 여성에게서 빈번히 나타나며(H. T. Wittchen, & F. 

Jacobi, 2005),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R. H. Strigel-Moore et al., 2005). 더욱이 섭식 관련 장애

는 우울, 자살, 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를 겪을 위험성을 가중

시키는 것으로 드러나(B. Fredrickson, & T. Roberts, 1997; 

E. Stice, C. Hayward, R. J. D. Cameron, & C. B. Taylor, 

2000) 여자 청소년 및 성인 집단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10대 정신 장애들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C. D. Mathers, E. 

T. Vos, C. E. Stevenson, & S. J. Begg, 2000).

섭식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사회문화적 변인들

에 관련한 것들로 날씬함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인 기준 및 

대중매체가 과도한 체중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R. 

H. Striegel-Moore, L. R. Silberstein, & J. Rodin, 1986; J 

.K. Thompson & E. Stice, 2001; M. A. Wiseman, J. J. 

Gray, J. E. Mosimann, & A. H. Ahrens, 1992). 그러나 최

근 들어 이러한 접근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문화적 변인 

외에 개인의 성격, 정서, 대인관계 등 개인적인 변인들과 섭

식 문제와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치료적인 개입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C. G. Fairburn, P. J. 

Cooper, & R. Shafran, 2003).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 내적 요인들에는 자기의식, 자기 비난, 완벽주의 성향, 자

아존중감, 자신의 외모에 대한 신념 등이 보고되었다(A. M. 

Bardone-Cone et al., 2007; C. G. Fairburn et al., 2003; H. 

Kim, & K. Park, 2009). 이들은 성격 혹은 인지적 특성으로 

자기(self) 관련 변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편, 섭식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서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수행된 연구들의 대부분이 우울, 불안 

등 특정 정서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P. J. Cooper, & 

C. G. Fairburn, 1993; M. P. McCabe, & M. A. Vincent, 

2003; W. So, 2009), 심각한 섭식 문제를 보이는 섭식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J. Bae, & J. Choi, 1997; A. A. 

Joos et al., 2012; J. Lee, H Jo, M. Shin, & J. Kim, 2008). 

본 연구에서는 섭식 문제와 자기 관련 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근거로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변인으로 자

의식 정서에 주목하였다. 자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

tion)는 자기 인식과 더불어 나타나는 정서로, 자신의 행동

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자기평가적(self-eval-

uation) 요소를 갖는다(J. P. Tangney, 2002). 또한 기본적인 

일차 정서들에 비해 복잡한 인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이차 정서라고도 불리며(M. Lewis, S. Alessandri, & M. 

W. Sullivan, 1992),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여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어하기 때문에 도덕적 정서라고도 불린

다(J. P. Tangney, & R. L. Dearing, 2002). 자의식 정서에는 

자긍심, 수치심, 죄책감 등이 해당되며, 이 중 수치심과 죄책

감은 자신이 세운 기준, 규칙, 목표 등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고 평가를 내릴 때, 혹은 타인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

했다고 여길 때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이다(M. Lewis, 1971).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폭식은 자신의 신

체에 대해 민감하게 의식하고, 날씬함에 대해 높은 기준을 

매기며,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자신의 체형에 대해 주관

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자

의식 정서가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치심(shame)이란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무기력하며, 부적절하다고 여

기는 부정적 자기 평가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타인과

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을 전제로 한다(G. Kau-

fman, 1989; J. P. Tangney, P. E. Wagner & R. Gramzow, 

1992; M. Wells, & R. Jones, 2000). 날씬한 몸매를 이상적

으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체형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쉬우

며, 여성들의 경우 신체적인 매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여성들의 자존감 및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 Grabhorn, W. KÖpp, W. Gitzinger, J. Wie-

tershiem, & J. Kaufhold, 2003; M. Lewis, 1971). 수치심이 

높을수록 신체 또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좌우되

기 쉬우며,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낮

은 자존감 및 왜곡된 자기상을 갖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드

러났다(S. L. Bartky, 1988; I. Ga, & M. Hyun, 2006). 또한 

수치심은 다이어트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다이어트가 반복

이 되면 섭식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E. Stice, 

2002). 한편, 죄책감(guilt)은 개인이 스스로 세운 내적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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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겼을 때 생기는 주관적인 반성의 정서로(R. Hogan, & J. 

Cheek, 1983) 긴장, 후회 등을 동반하며 이후 자발적인 고백, 

사과, 보상을 동기화한다(J. P. Tangney, 2002). 죄책감을 낮

추기 위해 시도하는 보상 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폭식행동은 부적응적인 보상 기능을 담당할 가

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폭식 행동은 종종 부정

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회피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혀졌는데(R. C. Hawkins, & P. F. Clement, 1984; C. P. 

Herman, & J. Polivy, 1988), 실제로 수치심, 죄책감, 불안 

등을 높게 느끼는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에 압도되는 것을 회

피하기 위해 폭식 행동을 하며, 폭식 행동을 함으로써 죄책

감, 불안 등이 낮아짐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되었다(J. Lee, 

2000; J. Sanftner, & J. H. Crowther, 1998; W. So, 2009). 

또한 죄책감은 개인의 내적 기준 위반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체중이나 외모에 대한 기대 수준 및 그에 대한 불만족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자기용서와 타인용서를 살펴보았다. 자기

용서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M. Baker, 2008),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을 수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 Halling, 1994; M. J. A. Wohl, 

L. Deseha, & R. L. Wahkinney, 2008). 이러한 자기용서는 

외적인 규제보다 자신의 기준 혹은 기대치에 의해 좌우되는 

자기 개념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섭식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다. 실

제로 자기 비난은 신경성 폭식증의 위험을 높이며, 과도한 

체중 조절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 M. Dunkley, R. 

M. Masheb, & C. M. Grilo, 2010; L. Taranis, & C. Meyer, 

2010). 또한 최근 수행된 연구에서 낮은 자존감이 섭식장애

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J. Park, 

M. Shin, & E. Kim, 2011). 

타인용서는 가해자를 향한 복수와 회피의 동기가 감소하

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R. D. Enright, 1996; M. E. McCullough, 2001). 타

인을 용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수록 높은 공격성과 높은 분

노 수준, 낮은 사회적 기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P. A. 

Mauger et al., 1992). 실제로 섭식장애 환자의 약 62% 정도

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 

B. Herzog, M. B. Keller, & P. W. Lavori, 1988).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경우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폭

식증의 경우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다(S. Fassino, G. A. Daga, A. Piero, 

P. Leombruni & G. G. Rovera, 2001). 이러한 선행 연구들

로 미루어 볼 때 자기용서와 타인용서가 섭식태도와 상호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각각의 기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각 변인들은 연령 또는 종교 유무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다. 특히, 자의식 

정서와 섭식태도는 연령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

다. 청소년기는 ‘제 2의 탄생기’라고 할 만큼 신체․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 자아 정체성 형성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

달 과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기(self)’에 대해 많이 고

민을 하고 자아 정체감의 위기나 혼란을 겪게 된다(E. Erik-

son, 1968).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감정 변화가 심해지고 심

리적 갈등이 증가하게 되며, 또한 2차 성징으로 인한 급격한 

신체 변화 역시 신체 자아에 대한 불안감과 정서적 불안정을 

심화시킨다(Y. Kim, 2009; M. Lee, & B. Moon, 2000). 특히 

섭식태도는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이 되며, 연령에 따라 유병

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3), 자아 및 정서의 발달 및 표현도 

연령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어(S. Bartle Haring, 

1997; K. Shorter Gooden, & N. C. Washington, 1996) 대

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 변인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자기용서, 타인용서는 종교

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종교의 

교리들에서 용서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 사람

들이 용서가 더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영적 및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용서 수준에도 영향

을 미친다고 나타났다((D. E. Davis, J. N. Hook, D. R. Van 

Tongeren, A. L. Gartner, & E. L. Jr. Worthington, 2012; 

G. Kim, 1999; W. A. Mirola, 1999; C. J. Nelson, B. Ro-

senfeld, W. Breitbart, & M. Galietta, 2002; M. M. Polo-

ma, & G. H. Gallup, 1991; A. Shoemaker, & M. Bolt, 

199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연령(중학생 및 

고등학생) 및 종교 유무에 따라 각 변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용서와 타인용서가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치심 또는 죄책감이 매개 변인

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A. W. Do-

nald, H. G. David, C. W. Philip, & G. S David, 1993; T. 

F. Heatherton, & R. F. Baumeister, 1991; K. Vitousek, & 

F. Manke, 1994), 자신에 대해 높은 기대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 자신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치심, 죄책감, 자기 

비하,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높아지기 쉬울 뿐 아

니라,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한 다이어트 또는 

폭식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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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School
Middle School 354(55.3)

High School 286(44.7)

Grade

Middle School 1Th 168(26.3)

Middle School 2Th 186(29.1)

High School 1Th 141(22.0)

High School 2Th 145(22.7)

Religion

Christianity 180(28.1)

Buddhism 50( 7.8)

Catholicism 61( 9.5)

No Religion 343(53.6)

Other 6( 0.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40)

분노와 더불어 관계 실패에 대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수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J. Burney, & H. J. Irwin, 2000; J. 

Hayaki, M. Friedman, & K. D. Brownell, 2002; C. Mur-

ray, & G. Waller, 2002; J. L. Sanftner, D. H. Varlow, D. 

E. Marschall, & J. P. Tangney, 1995), 이는 이상 섭식행동

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 Chassler, 1997). 이

들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자의식 정서인 수치심 또는 

죄책감을 자기/타인용서와 섭식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선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로 자기용서, 타인용서, 수치심 및 죄책감의 영

향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자기용서와 타인용서가 섭식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자 청소년의 학년 및 종교 유무에 따라 

자기용서, 타인용서, 섭식태도, 수치심 및 

죄책감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 타인용서, 수치심 

및 죄책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

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와 타인용서가 섭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및 죄책

감의 매개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인천 및 대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자 

중학교 2개교의 1학년 168명, 2학년 186명, 여자 고등학교 2

개교의 1학년 141명, 2학년 145명을 포함한 총 640명의 질문

지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학년은 중학생 354

명(55.3%), 286명(44.7%)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았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186명(29.1%), 

중학생 1학년 168명(26.3%), 고등학교 2학년 145명(22.7%), 

고등학교 1학년 141명(22.0%)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343명(53.6%), 기독교 180명(28.1%), 천주교 61명(9.5%), 불교 

50명(7.8%), 기타 6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자기용서

M. J. Wohl et al.(2008)이 개발한 자기용서 상태 척도

(The State Self-Forgiveness Scale: SSFS)를 S. Bae(2010)이 

번안한 한국판 자기용서 상태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State Self-Forgiveness Scale: SSFS-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6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 ‘전혀 아

니다(1)’, ‘약간 그렇다(2)’, ‘상당히 그렇다(3)’, ‘매우 그렇다

(4)’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용서의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값

은 .88이었다.

2) 타인용서

J. Kim, & S. Kwon(2009)이 개발한 용서 특질 척도(For-

giveness Trait Scale: FT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평소에 

타인을 향한 용서에 관한 가치관 및 행동의 경향성을 측정하

는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 ‘전혀 아니다(1)’, ‘약간 그렇다(2)’, ‘상당히 그렇다

(3)’, ‘매우 그렇다(4)’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용서

의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

도 Cronbach's α값은 .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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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iddle School Student (N=354) High Scool Student(N=286)

t
M(Sd) M(Sd)

Self-Forgiveness 47.81( 7.19) 45.38( 7.95) 4.05***

the forgiveness of others 22.50( 5.68) 23.03( 5.96) -1.16

Self-Conscious Emotion 82.92(12.16) 81.94(12.28) 1.01

Shame 37.38( 8.30) 37.70( 8.12) -.48

Guilt 45.54( 6.65) 44.25( 6.36) 2.50*

Eating Attitude 64.89(15.58) 68.00(15.84) -2.49*

Desire for slimness 21.45( 6.55) 22.40( 6.46) -1.82

Body dissatisfaction 28.99( 6.97) 29.86( 7.35) -1.52

Excessive eating 14.45( 5.27) 15.74( 5.56) -3.01**

*p < .05, **p < .01, ***p < .001

Table 2. Difference in Self-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Others, Shame, Guilt And Eating Attitude by Grade 

3) 수치심과 죄책감

J. P. Tangney et al.(1989)가 개발한 자의식 정서 척도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 TOSCA)와 아동용 자의식 

정서 척도(TOSCA-C), 청소년용 자의식 정서 척도(TOSCA-

Adol)를 바탕으로 S. Ryu(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12가지의 상황이 

제시되며, 각각의 상황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나타내는 

반응을 측정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1)’, ‘그렇지 않을 

것이다(2)’, ‘보통이다(3)’, ‘약간 그럴 것 같다(4)’, ‘매우 그럴 

것 같다(5)’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 및 죄책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

bach's α값은 .82였으며, 수치심의 Cronbach's α값은 .78, 

죄책감의 Cronbach's α값은 .76이었다.

4) 섭식태도

D. M. Garner(1991)가 개정한 섭식장애 척도(Eating Di-

sorder Inventory-2: EDI-2)를 I. Lee(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불만족’, ‘폭

식’ 등의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문항

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약

간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약간 그렇다(4)’, ‘매우 그

렇다(5)’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값

은 .89였으며, 마르고 싶은 욕구의 Cronbach's α값은 .83, 신

체 불만족의 Cronbach's α값은 .84, 폭식의 Cronbach's α값

은 .75였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2년 9월 5일 서울에 소재한 S여자중학

교 중학생 1, 2학년생 20명과 Y여자고등학교 1, 2학년생 20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과정을 통

해 문항의 이해와 답변이 원활함을 확인하였고, 예비조사에

서 사용된 질문지를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서울, 인

천 및 대구 지역에 소재하는 여자 중학교 1, 2학년생과 여자 

고등학교 1, 2학년생 총 7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각 반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 및 회수되거나, 연

구자가 직접 배부 및 회수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질

문지는 회수된 683부 중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

답한 질문지 43부를 제외한 남은 640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

료로 사용하였다. 전체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은 약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증, Pearson 상관관계분석,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여자 청소년의 학년 및 종교 유무에 따른 자기용서, 

타인용서, 수치심, 죄책감 및 섭식태도의 차이

1) 학년에 따른 변인의 차이

여자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각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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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eligion(N=297) No Religion(N=343)

t
M(SD) M(SD)

Self-Forgiveness 47.27( 7.65) 46.25( 7.58) 1.67

the forgiveness of others 23.07( 5.83) 22.45( 5.79) 1.33

Self-Conscious Emotion 82.42(12.62) 82.54(11.86) -.13

Shame 37.42( 7.89) 37.61( 8.50) -.30

Guilt 45.00( 6.87) 44.93( 6.26) .14

Eating Attitude 65.92(15.40) 66.59(16.07) -.53

Desire for slimness 21.87( 6.38) 21.88( 6.65) -.02

Body dissatisfaction 29.08( 7.23) 29.64( 7.08) -.98

Excessive eating 14.97( 5.13) 15.07( 5.70) -.24

Table 3. Difference in Self-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Others, Shame, Guilt and Eating Attitude by Religion 

1 2 3 4 5 6 7 8 9

1 -

2 .12** -

3 -.36*** -.02 -

4 .05 .36*** .36*** -

5 -.22*** .18*** .87*** .78*** -

6 -.21*** -.10** .28*** -.03 .17*** -

7 -.27*** -.12** .24*** -.06 .13** .63*** -

8 -.30*** -.15** .29*** -.05 .19*** .44*** .46*** -

9 -.31*** -.15*** .32*** -.06 .19*** .85*** .87*** .73*** -

1. Self-Forgiveness, 2. the forgiveness of others, 3. Shame, 4. Guilt, 5. Self-Conscious Emotion, 6. Desire for slimness, 

7. Body dissatisfaction. 8. Excessive eating, 9. Eating Attitude

*p < .05, **p < .01, ***p < .001

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와 같다. 자기용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t=4.05, p<.001), 중학생(M=47.81, SD=7.19)이 고등학생

(M=45.38, SD=7.95)보다 높았다. 자의식 정서 중 죄책감 또

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t=2.50, p<.05), 

중학생(M=45.54, SD=6.65)이 고등학생(M=44.25, SD=6.36)

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학년에 따라 전체 섭식태도는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t=-2.49 p<.05), 고등학생(M=68.00, 

SD=15.84)이 중학생(M=64.89, SD=15.58)보다 높았다. 섭식

태도의 하위 영역인 폭식의 경우,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는데(t=-.301, p<.01), 고등학생(M=15.74, SD=5.56)

이 중학생(M=14.45, SD=5.27)보다 높았다. 반면, 타인용서, 

수치심, 그리고 섭식태도의 하위 영역 중 마르고 싶은 욕구

와 신체불만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종교 유무에 따른 변인의 차이

종교 유무에 따라 각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은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2.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 타인용서, 수치심 및 죄책

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 타인용서, 수치심, 죄책감 및 섭

식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 타인용서, 수치심 및 죄책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섭식태도

를 종속변수로 하고, 상관관계분석에서 섭식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step-

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앞서 학년에 차이에 

따라 변인에 차이가 있었기에 학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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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β R
2

△R
2

F

Desire for slimness

1 Shame .19 .23*** .08 52.59***

2 Self-Forgiveness -.10 -.11** .09 .01 31.17***

3 the forgiveness of others -.10 -.09* .10 .01 22.57***

Body dissatisfaction

1 Self-Forgiveness -.18 -.20*** .07 49.64***

2 Shame .15 .17*** .09 .02 33.74***

3 the forgiveness of others -.11 -.09* .10 .01 24.57***

Excessive eating

1 Self-Forgiveness -.14 -.19*** .09 61.86***

2 Shame .14 .22*** .13 .04 46.24***

3 the forgiveness of others -.12 -.13** .14 .01 34.83***

4 Grade .99 .09* .15 .01 27.80***

Eating Attitude

1 Shame .47 .25*** .11 74.74***

2 Self-Forgiveness -.43 -.21*** .15 .04 55.06***

3 the forgiveness of others -.32 -.12** .16 .01 40.70***

*p < .05, **p < .01, ***p < .001

Table 5. The Relative Influence of Female Adolescents’Self-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Others, Shame and Guilt on 

Eating Attitude

학년을 더미 변인(중학생=0, 고등학생=1)로 하여 독립변인

으로 함께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공선성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산출한 결

과, 공차한계는 .83-.99로 .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은 1.02-

1.21으로 모두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 계수가 1.83-1.97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

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전체 섭식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은 수치심(β=.25, 

p<.001), 자기용서(β=-.21, p<.001), 타인용서(β=-.12, p<.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섭식태도에 대

해서 수치심이 전체 변량의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F=74.74, p<.001). 자기용서는 이에 4%의 설명력을 추가

하였으며(F=55.06, p<.001), 타인용서는 다시 1%의 설명력

을 추가하여 섭식태도 전체에 대한 설명력은 총 16%로 나타

났다(F=40.70, p<.001). 죄책감 및 학년은 전체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르고 싶은 욕구를 설명하는 변인은 수치심(β=.23, 

p<.001), 자기용서(β=-.11, p<.01), 타인용서(β=-.09,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해 수

치심이 전체 변량의 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52.59, p<.001). 자기용서는 이에 1%의 설명력을 추가하였

으며(F=31.17, p<.001), 타인용서는 다시 1% 미만의 설명력

을 추가하여 총 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22.57, p<.001). 

죄책감 및 학년은 마르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불만족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기용서(β=-.20, p<

.001), 수치심(β=.17, p<.001), 타인용서(β=-.09, p<.05) 순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체불만족에 대해 자기용서는 전

체 변량의 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9.64, p<

.001). 수치심은 이에 2%의 설명력을 추가하였으며(F=33.74, 

p<.001), 타인용서는 다시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10%

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24.57, p<.001). 죄책감 및 학년은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폭식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기용서(β=-.21, p<.001), 

수치심(β=.21, p<.001), 타인용서(β=-.12, p<.01), 학년(β

=.09,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식에 대해 자

기용서는 전체 변량의 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1.86, p<.001). 수치심은 이에 4%의 설명력을 추가하였

으며(F=46.24, p<.001), 타인용서는 이에 1%의 설명력을 추

가하였고(F=34.83, p<.001), 학년은 이에 1%의 설명력을 추

가하여 총 1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27.80, p<.001). 죄

책감은 폭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

타났다.

3.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

앞서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죄책감은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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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s β R
2

F

Desire for 

slimness

1. Independent→Mediator Self-Forgiveness→Shame -.36 *** .13 97.61***

2. Independent→Dependent Self-Forgiveness→Desire for slimness -.21 *** .04 28.46***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Self-Forgiveness→Desire for slimness

Shame→Desire for slimness

-.12

.23

**

***
.09 31.17***

Body 

dissatisfaction

1. Independent→Mediator Self-Forgiveness→Shame -.36 *** .13 97.61***

2. Independent→Dependent Self-Forgiveness→Body dissatisfaction -.27 *** .07 49.64***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Self-Forgiveness→Body dissatisfaction

Shame→Body dissatisfaction

-.21

.17

***

***
.10 33.74***

Excessive eating

1. Independent→Mediator Self-Forgiveness→Shame -.36 *** .13 97.61***

2. Independent→Dependent Self-Forgiveness→Excessive eating -.30 *** .09 61.86***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Self-Forgiveness→Excessive eating

Shame→Excessive eating

-.22

.21

***

***
.13 46.24***

Eating Attitude

1. Independent→Mediator Self-Forgiveness→Shame -.36 *** .13 97.61***

2. Independent→Dependent Self-Forgiveness→Eating Attitude -.31 *** .10 67.83***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Self-Forgiveness→Eating Attitude

Shame→Eating Attitude

-.22

.24

***

***
.15 55.06***

*p < .05, **p < .01, ***p < .001

Table 6. The Mediating Effect of Female Adolescents’ Shame on the Relation between Self-Forgiveness and Eating 

Attitude

것으로 나타나 수치심의 매개 효과에 대한 분석만을 실시하

였다.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와 섭식태도 간의 관계에서 수

치심이 갖는 매개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Baron and Ken-

ny(1986)가 제안한 세 가지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단순회귀

분석 및 중다회귀분석 분석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본 후, 마지막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매개변인의 효과

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

이 유의하게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

불어 매개 효과에 대한 Sobel(1982) 검증도 추가적으로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각 회기식의 

공차한계는 .87로 .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은 1.15로 모

두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증결과, D-W계수가 

1.84-1.96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

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기용서가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36, p<.001), 2단계

에서 자기용서가 전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β=-.31, p<.001)

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전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β=.24, 

p<.001)이 유의한 동시에 자기용서가 전체 섭식태도에 미치

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β=-.22). 그

러므로 수치심은 자기용서와 전체 섭식태도 간의 관계를 부

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

과 또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5.26, p<.001)

자기용서가 섭식태도의 하위 영역인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

에서 독립변인인 자기용서가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하였고(β=-.36, p<.001), 2단계에서 자기용서가 마르

고 싶은 욕구에 대해 미치는 영향(β=-.21, p<.001)도 유의하

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β=.23, p<.001)이 

유의한 동시에 자기용서가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

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β=-.12). 그러므로 수

치심은 자기용서와 마르고 싶은 욕구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

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또

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4.96, 

p<.001). 

자기용서가 섭식태도의 또 다른 하위 요인인 신체불만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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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s β R
2

F

Desire for 

slimness

1. Independent→Mediator the forgiveness of others→Shame -.02 .00 .23

2. Independent→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Desire for slimness -.10** .01 6.81**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Desire for slimness

 Shame→Desire for slimness

-.10

27

*

***
.09 29.84***

Body 

dissatisfaction

1. Independent→Mediator the forgiveness of others→Shame -.02 .00 .23

2. Independent→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Body 

dissatisfaction
-.12** .01 8.94**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Body 

dissatisfaction

Shame→Body dissatisfaction

-.11

.24

**

***
.07 24.27***

Excessive eating

1. Independent→Mediator the forgiveness of others→Shame -.02 .00 .23

2. Independent→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Excessive eating -.15*** .02 14.59***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Excessive eating

Shame→Excessive eating

-.14

.29

***

***
.11 37.48***

Eating Attitude

1. Independent→Mediator the forgiveness of others→Shame -.02 .00 .23

2. Independent→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Eating Attitude -.15*** .02 14.18***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Eating Attitude

Shame→Eating Attitude

-.14

.32

***

***
.13 45.43***

*p < .05, **p < .01, ***p < .001

Table 7. The Mediating Effect of Female Adolescents’ Shame on the Relation between the Forgiveness of Others and 

Eating Attitude

계에서 독립변인인 자기용서가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β=-.36, p<.001), 2단계에서 자기용서가 

신체불만족에 대해 미치는 영향(β=-.27, p<.001)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수

치심이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β=.17, p<.001)이 유의한 

동시에 자기용서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

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β=-.21). 그러므로 수치심은 자기

용서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또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3.79, p<.001). 

자기용서가 섭식태도의 하위 요인인 폭식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

인인 자기용서가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하였고(β=-.36, p<.001), 2단계에서 자기용서가 폭식에 대해 

미치는 영향(β=-.30, p<.001)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폭식에 

미치는 영향(β=.21, p<.001)이 유의한 동시에 자기용서가 폭

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β

=-.22). 그러므로 수치심은 자기용서와 폭식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또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4.96, p<.001). 

4. 여자 청소년의 타인용서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효과

여자 청소년의 타인용서와 섭식태도 간의 관계에서 수치

심이 갖는 매개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Baron and Ken-

ny(1986)가 제안한 세 가지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단순회귀

분석 및 중다회기분석과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각 회기식의 공차한

계는 1.00로 .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은 1.00로 모두 10이

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증결과, D-W 계수가 1.81-

1.95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각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타인용서가 매개 변

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치심은 타인용서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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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와 타인용서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죄책감의 매개효과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 및 타인용서와 섭식태도 간의 관계

에서 죄책감이 갖는 매개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으

나 다중회귀분석 결과 죄책감은 섭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ron과 Kenny(1986)

가 제안한 세 가지 접근 모델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추

가적인 매개 효과를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자기/타인용서, 수치심, 죄책감 

및 섭식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

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자기용서는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반면, 타인용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자기용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자기 개념 발

달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더 의식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난다(S. Harter, 1990; 

J. Shin, 2005). 이렇듯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도록 이끌며, 실패에 따른 자신

의 사고나 감정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혹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대 행동, 역할 

수행, 성취 등이 부과되는 사회적 경향과도 연관이 있을 가

능성이 있다.

한편, 자의식 정서 중 죄책감 또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

러났다. 이는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

는 연구 결과(J. Han, 2012)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연령의 증가

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조망 수

용, 귀인 등의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R. A. Thom-

pson, 1989)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축적된 후에야 좀 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섭식태도, 특히 폭식의 경우에도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섭식장애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J. H. Beak, 2007)와 일치하는 것이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2013)의 

‘섭식장애 진료 통계’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폭식 환

자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2)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모나 체형에 대

한 관심, 다이어트 시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연령

이 높아질수록 체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부정적이며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어 지나친 다이어

트 등의 체중 조절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게 되고, 이러한 시

도들의 실패가 반복 및 축적됨으로 인해 섭식장애가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마르고 싶은 욕구나 

신체불만족과 같은 섭식문제에 비해 폭식 행동과 같이 상대

적으로 심각한 병리적 증상이 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 중 마르고 싶은 욕구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수치심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

러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수치심이 광범위한 섭식장애와 관

련이 있다는 주장(J. Burney, & H. J. Irwin, 2000; J. Hayaki 

et al., 2002; C. Murray, & G. Waller, 2002; J. L. Sanftner 

et al., 1995)을 지지하는 것이다. 자의식 정서 가운데 특히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주의와 평가를 전제로 하므로 

마른 체형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더욱 민감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외모 또는 체형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의 대상이 되기 용이하기 때문에 수치심이 높을 경우 

체중 감량의 욕구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치심이 높

을 경우 자기 자신을 외부에 노출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높아 자기에 대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더욱 염려하여

(M. Lewis, 1971), 날씬함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부합하는 마

른 신체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섭식태도 중 신체불만족과 폭식을 설명하는 가장 영

향력 있는 변인은 자기용서로 나타났다. 신체불만족은 자신

의 신체에 대해 몰두하여 끊임없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 및 기준과 관계가 

있다(E. Stice, & E. S. Heather, 2002). 선행 연구 결과, 폭식 

또한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M. Bardone-Cone et al., 2007; L. R. R. Lilenfeld, S. 

Wonderlich, L. P. Riso, R. Crosby, & J. Mitchell, 2006; 

S. P. Mackinnon et al., 2011).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도

달하지 못했을 때 쉽게 좌절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

가와 더불어 자기 초점(self-focus)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폭식을 하게 된다(S. Blackburn, L. Jhon-

ston, N. Blamliered, D. Popp, & R. Kallen, 2006; T. F. 

Heatherton, & R. F. Baumeister, 1991). 즉, 신체불만족과 

폭식이 자기 기준과 연관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 자기 기준

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경험하는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자

기 수용 및 존중과 관련이 있는 자기용서와 상관이 있을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또 다른 자의식 정서인 죄책감은 여자 청소

년의 섭식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죄책감은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자기(self) 보다 특정 행위

(behavior)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기(self)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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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둔 수치심에 비해 자기 가치감 및 자기 기능에 미

치는 손상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J. Kim, 2010; M. Lewis, 

1971; N. Lutwak, J. Panish, & J. R. Ferrari, 2002; J. P. 

Tangney, & R. L. Dearing, 2002) 섭식 문제를 야기할 가능

성이 낮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 한편, 죄책감은 폭식 행

동을 하는 도중이나 폭식을 한 이후, 또는 반복적인 체중 조

절 시도의 실패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APA, 1994; C. 

Johonson, & R. Larson, 1982; L. Mary, 2009). 이상 섭식태

도를 예측하는 변인이기보다 섭식 문제로 인해 초래된 결과

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섭식태도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개인의 내적 기준의 위배

로 경험 되는 죄책감의 경우 섭식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연

구가 축적된 후에야 좀 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수치심이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용서가 섭식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자기용서가 수치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섭식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현장에서 

수치심의 수준에 따라 섭식문제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기 다

른 접근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만일 수치심이 

높을 경우, 자기용서와 관련이 있는 완벽주의 성향, 절대주

의적 사고 등을 다루어 줌으로써 자기 수용을 촉진함과 동시

에 자기주의 수준을 낮추는 처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끝으로, 논의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제한

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

과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출되었으나, 여자 성인, 남

자 청소년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표집 범위를 확대하여 후

속 연구를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

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신체질량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이를 변인으로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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